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納뿌納支에 관한昭究 

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尹陽烈

中文뺑錄 

有關納甲納支的昭究

本A對納甲與納支的問題進行了初步的빠究 得到了如下結論. 1. 納甲在以前認뚫是京 
房最初創始的, 最近則認뚫納甲是整理先奏時代A民通過天體運行和陰陽變化來解釋易 

的這種遺說而成的. 2. 納甲是將十주與八화配合而成, 因此以十주之首甲來命名, 以表
示十千. 3. 納甲以乾納甲王, 坤納ζ쫓, 震納康, 용홀納辛, :t.x納it, 離納검, 良納困, 兌納

丁配合, 這里包含天地父母生六子之理. 4. 對納甲的原理最初進行初步說明的是鍵伯陽,

他著有周易參同찢, 提示了 月體納甲之說, 井且對陳f규的火候也進行了說明. 5. 趙i女媒

等則批判鍵伯陽的月體納甲與現賣不符, 我們應理解鏡伯陽的納甲目的在千把화象與月 

亮相結合, 從而樹立單獨修陳的理論依據 6. 廣觸將納甲最初使用子易的注釋當中, 淸

代的惠、練則繼承了盧~的納甲說, 認용~29 日坤화用事, 納ζ, 30 日則뚫日月會合之時, 納

王, 比參同찢解釋的更加明確. 7. 納支也叫納子, 在各환的六호上配合地支而成, 亦被人

民認、罵是由京房所創始的. 配合的原理包含有陽道順, 陰道遠之理, 據推測是受進南子的

天文힘JI 中律層說的影웰, 8. 六十四화中3843'.t都運用 的是甲納和甲支的原理, 均可以주支 

配合. 9. 利用納甲原理的銀法有飛鷹八法, 此法是將八服交會벚與八환配合, 按時辰分

몽I]我出開벚而進行鍾刺的手法. 運用此法 벚位以5日寫1 周期而反復. 10. 對千奇經八벚 

與八화的配合,還有待千今後進-步進行昭究 

1. 序 論

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。l 분야의 중시를 받아 

왔으며 한의학에서는 飛購八法 등에 활용이 되고 

納甲法은 八합에 十千을 配合하여 화氣의 變化

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甲이 十千의 머리가 되기 

때문에 ---千을 을어서 그 나머지를 포괄하여 納甲

이라고 한 것이마 처음에는 점을 치기 위하여 만 

들어진 듯하나 鍵伯陽이 月體納甲의 설을 창시하 

여 氣功爛퓨에 있어서 火候의 行止進退를 설명한 

6 

있는 중요한 이론이다‘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前

漢 元帝(在位 B.C 49∼ 33)때의 易學家인 京房의 

積算法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여 京房이 창시한 것 

으로 이해하고 있다 朱子도 朱子語類에서 “納甲

은 乃漢魚題, 京房之學”이 라 하여 京房과 그의 스 

승인 薰延壽의 창안~로 돌리고 있지만 李道平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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納甲納支에 관한冊究 

“納甲者 .,. 其說莫詳범始 鏡伯陽周易參同찢 載籍 離之象하나니 而八월十日之義 l 著훗니라(納甲은 

言納甲者 推見予lit”라 하여 어느때 누구에 의해서 

시작되었는지 상세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劉大훨 

은 周易漸論에서 考證하여 이르기를 “其說 較古니 

此說이 是否整理先奏時代A們이 以天體運行과 陰

陽消息、으로 釋易的遺說而成가(이 說은 비교적 오 

래되었으니 이 說이 先奏時代 사람들이 天體運行

과 陰陽消息、으로 易을 해석한 遺說을 정리해서 이 

루어진 것 이 아닌가)”라고 하였으며 그는 또 ”所謂

納甲說은 훌以月亮的H훨湖찮흙로 以象八화하고 再

納以天千하야 以t魔示八숲}消息、하야 使其不失其

時如月行天(周易集解의 tj\화廣注)이라 ------ 恨淸

楚하니 Jf~法은 系以十千으로 分納予八함而題十千 

之首甲하야 以權其餘故로 納甲이라(이른바 納甲

說은 달의 그음. 초하루, 차고 기움으로 八환를 형 

무엇인가 甲을 들어서 十日을 포괄한 것이니 乾

은 甲王을 들이고 坤은 ζ쫓를 들이고 震뿔은 康

辛을 들이고 tj\離는 J:X;己를 들이고 良兌는 며丁을 

들이니 모두 아래로부터 生하는 것이요聖A이 해 

와 달의 運行을 관찰하여 tj\離에 配合하였으니 八

월가 十日을 나타내는 뜻이 도러난 것이다)2l’라고 

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. 

八촬|乾|확| 良|兌|#| 蘭|震|異|乾|확 
天千| 甲| ZI 內| Tl α| 리 뚫| 辛| 王| 찢 

이 說은 說휩傳에서 乾을 父라 稱하고 坤을 母

라 청하며 이 속에서 三男三女의 六子가 생한다는 

셜명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원 

리에 대해서 北宋의 沈括(字存中, 號第演)은 第漢

筆談 象數-에서 “易有納甲之法은 未知뱉予何時나 

상하고 다시 天千을 八함에 配合하여 이로써 八함 予賽考之컨대 可以推見天地服育之理라 乾納甲王

의 消息을 드러내서 그 때를 잃지 않음을 달이 하 

늘을 행하는 것과 같이 한 것이다 …… 아주 분명 
하니 이 법은 十千으로 八함에 나누어 配合하고 

十千의 첫 번째 甲을 들어 나머지를 개괄했기 때 

문에 納甲이라 한 것이다)”라고 하였다I) 納支는 

各합의 六갖에 地支를 배합한 것이다 

納甲法과 納支法은 그 내용이 갚고 이해하기가 

쉽지 않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 

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

2. 納甲의 內容
朱震(字子發, 號漢上, 南宋A. 漢上易集傳을 지 

었다)은 周易함圖說에서 이르기를, “納甲은 何也

오 짧甲以該十日也니 乾納甲王하고 坤納ζ쫓하고 

震뿔納康辛하고 tj\離納J:X;己하고 良兌納因丁이 니 

皆범下生이오 聖A이 {!p觀日月之運하야 配之以tj\

하고 坤納ζ쫓者는 上下包之也오 覆, 異, tj\, 離,

良, 兌 l 納康, 辛‘ J:X;, 己, 며, 丁者는 六子生予乾

坤之包中이 니 如物之處予뾰甲者라(易에 納甲法이 

있는 것이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

내가 고찰해 보건대 이 속에서 天地가 포태하고 

기르는 이치를 미루어 살펴 볼 수 있다. 乾에 甲王

을 納하고 坤에 Z」쫓를 納하는 것은 위 아래에서 

싸고 있는 것이요 賣異tj\離良兌에 ~辛J:X;己因丁

을 納하는 것은 六子가 乾坤에 쌓인 가운데서 생 

겨나는 것이니 물체가 服와 껍질 속에 머무르고 

있는 것과 같다)3)”라고 하였다. 이는 八월는 8개 

이고 천간은 10개이므로八월의 乾坤에 처음과끝 

의 두 개의 天千을 配合하여 숫자를 맞춘 것인데 

天地가 父母가 되어 萬物을 생성함을 비유한 것이 

다 배합의 원라는 陽함에는 陽千을 배합하고 陰

2) 朱震, 漢上易傳, 훌北, 商務印홉館짧行 文뼈開 四庫全홈, 

1) 田合옳, 田휩 編著, 生命與J\좌 - 醫易혐띔 太原, 山西科 經짧, 易顆, 第11冊, p.341 

技버版社, 1993, pp. 168∼ 169 3) 田合綠, 田휩, 上휩書, p.276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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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에는 陰千을 배합하여 乾納甲王, 良納困, !.'A納

tt. 震納康하여 上下에서 싹고 있고 坤納ζ쫓, 兌
納丁, 離納己, 異納辛하여 역시 上下에서 싸고 있 

다 

따라서 納甲은 天地萬物。l %育하는 이치에 근 

거하여 만틀어진 것이다 

3. 鍵伯陽인 펴體納甲說 
京房이 그의 京民易傳 卷上에서 “乾훨甲王配內 

外二象”, “뾰화辛王降內外象”이라 하고 卷下에서 

“分天地乾坤之象하야 益之以甲ι王쫓하고 震짧之 

象은 配~辛하고 없離之象은 配,JX己하고 良兌之

象은 配因T。l 라”4)하여 納甲을 처음으로 제시하 

였지만 그 구체적인 原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

않았다 

後漢의 鏡伯陽은 納甲이 하늘운행의 자연스러 

움을 본받은 것이라 여겼고 또한 納甲을 달의 차 

고 기울움과 결합함으로써 陳ft의 火候를 설명하 

였다 周易參同찢의 聖A上觀章第四에는 다음과 

갇이 기술되어 있다5) ·三日에 出鳥爽하니 震康

受西方이라 八日에 兌受T하니 上랬If:如觸이라 

十五에 乾體就하니 盛滿甲東方이 라 觸除與免Q없이 

오 日月氣雙明이라 擔縣는 i밟f節하고 更盧는 It!: 

生光이라 七八에 道己옮하나 屆折低下降이라 十

六轉受統하니 異辛見平明이라 良直於內南하니 下

뾰二十三이라 坤ι三十日이니 陽路喪其明이라 節

盡相調與하면 繼體復生龍이라 王쫓配甲ι하니 乾

坤括始終이라 七八數十五요 九六亦相當이라 四者

合三十이 니 陽氣索滅藏이라 八함布列魔하니 運移

不失中이라. 

씨 高↑렀民, 兩漢易學史, 훨北, 中國學術훌fF했助훌員會, 

1983, p, 147 
이 후允熙 옮김, 國꿇參同찢뼈뼈, 서울, 屬江버版社, 1989, 

p, 119 

8 

이를 해석하띤 다음과 같다 매월 음력 초3얼 

초저녁에 초송달이 서쪽하늘 康位에 나타나는데 

달의 모습이 밝은 부분이 아래에 처음 나타나 -

陽二陰의 震象(뜯)이 되어 震촬에 康을 納하는 것 

。l다(三日出鳥爽 震康受西方) 8엘이 되면 초저녁 

에 말이 냥방의 丁位에 나타나는데 이때의 달은 

상현달로서 중간에 먹줄을 친것처럼 평평하게 된 

다 그리고 밝음은 더 자라 올라가 二陽--陰의 兌

象(뜯)이 되므로 兌촬에 T을 納하는 것이다U\. 日 

兌受丁 上첼平如觸) 15일 보름이 되면 초저녁에 

滿月 이 동방의 甲位에 가득차서 떠오료는데 보릅 

달은 陽이 가득한 乾象(프)。l 되어 乾함에 甲을 納

하는 것 이 다(+五乾體就 盛滿甲東方) $홉除는 두 

꺼비인데 太陽之精을 상정하고 免觸은 로끼의 넋 

이 란 뜻으로 太陰之光을 장정한다(擔縣與免觸) 

。l 때는 해와 달의 우 기운이 모두 성하여 밝게 빛 

난다(8 月氣雙明) 태양은 화갖之節度를 보아서 

그 벚올 베풀고(擔縣j現함節) 달은 그 日光을 받아 

서 차거나 이지러지는 것을 발생시킨다(免者It!:生 

光) 7 , 8은 15를 가리킨다 15일이 지냐면 달o] 이 

지러 지기 시작한다(七八道己꿇 屆折低下降) 16 

일이 되면 陽의 다스링이 끝나고 반대로 陰의 統

制를 받게 되니 (十六轉受統) 一陰。1 아래에서 생 

겨 一陰二陽의 뿔象(프)o] 되어 새벽녘에 서쪽 辛

位에 나타나므로 앓에 辛을 納하는 것이다(뿔辛見 

平明) 23일이 되면 下웰달아 새벽녘에 냥쪽 困位

에 나타난다 하현말은 良象(프)과 바슷하므로 良

에 因을 納한 것 이 다(良直於內南 下랬二+三) 30 

일은 한달의 마지약 날로써 28 일 새벽에 微陽이 

東方의 ι位에서 소진되기 시작하여 30일이 되면 

달빛이 전혀 없고 陰氣만이 純全하여 화로써는 坤

。1 되므로 坤에 ζ을 納한 것이다 (坤z.,三十日 陽

路喪其明) 坤陰이 극성한 다음에 節度가 다하여 

다시 자리를 념겨 주연 體가 없어지지 않고 體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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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서 陽이 생겨서 다음 주기로 들어간다(節盡相 納Z」쫓에서 IX己의 中央土가 아직 남아 있다. 없 

輝與 繼體復生龍). 王쫓配甲ζ 乾坤括始終은 이치 은 陽이므로 IX를 納하고 離는 陰이므로 E를 納

를 미루어 배합한 것으로 王을 甲에 配合하여 乾 하면 tX은 月體가 되고 離는 日體가 되어 조화를 

에 納하고 쫓를 ζ에 配合하여 坤에 納하여 天千 행하는 象을 남낌없이 다 드러낼 수가 있다. 

의 始終을 父母휩언 乾坤이 주관하여 六子를 안에 

품고 있는 것이다. 소양수 7과 소음수 8을 합하면 

15가 되고 노양수 9와 노음수 6을 합해도 또한 15 

가 되어 초하루에셔 보름까지, 그리고 보름에서 

그음까지의 기간이 된다. 이 넷을 합하면 30이 되 

어 1달이 끝나 陽氣가 소멸되어 감추는 때가 된다 

(七八數十五 九六亦相當 四者合三十 陽氣索滅藏)

八휠布列魔는 8휩가 열을 지어 빛을 낸다는 뜻 

이다. 달의 모양을화에 배합할때 여섯휠象만보 

이는데 8콸라고 한 것은 tX離 두 휠가 가운데 있 

으면서 바깜을 제어하며 자리가 없A나乾과坤의 

작용을 가지고 있고 해와 달이 서로 感應하여 빛 

을 내고 陰과 陽이 차고 이지러지며 모양을 드러 

내는 것이 설제로 tX離 두 훨의 작용이며 여섯 화 

는 구체적으로 象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tX離

두훨는추상적으로작용하는존재이기 때문이다 

運移不失中은 운행하여 옮김에 中을 잃지 않는다 

는 뜻이다 여기서 中은 무엇인가 위에서 觀伯陽

은 乾, 震, 良, 兌, 뿔, 坤의 휩는 언급하였으나 tX 

離 두 패는 언급하지 않았다 

代義八함에서 離tX은 東西에 배치되어 있다 

震의 -陽이 兌의 二陽, 乾의 三陽으로 발전해 나 

가는 중간에 離축}를 놓았고 뿔의 --陰이 良의 二

陰, 坤의 三陰으로 수렴 해 나가는 중간에 tX휩를 

놓아 乾坤의 사이에서 中道的언 作用을 하는 것을 

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달이 차가는 과정이 震兌

乾의 과정이고 이지러지는 과정이 뿔良坤이 과정 

이 되어 代義八휩의 象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

이 사이에 離와 tX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十千

은 乾納甲王, 良納困l 兌納丁, 震納康, 뿔納辛, 坤

八휠納甲은 先天八합의 변형 !!...로서 鏡伯陽은 

이를 벌어 火候의 升降을 설명하였다. ‘三日 出鳥

爽, ------ 盛滿甲東方”은 上半月 중의 月象과 휠象 

요로 進陽火(달의 보름전 三候, 죽 기울어진 데셔 

차는 것으로휠象은 = • 를 • =의 순이며, 陽

이 자라고 陰이 쇠퇴하는 것을 상정한다)에 비유 

하였고, “七八道己옮 ,----- 東方喪其明”은 下半月의 

月象과 휠象으로 退陰符(달의 보름 후 三候, 즉 찬 

데서 기우는 것으로휠象은 = • 뜸 • ==의 순이 

며, 陽이 쇠퇴하고 陰이 자라는 것을 상정한다)에 

비유하였다. 이처럼 《周易參同찢》는 ‘周天火候’

의 陰陽消長과 上下升降을 형상적으로 나타내었 

고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

이상의 내용을 그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

다. 

月體納甲圖

그러나 鏡伯陽의 說은 대략척인 것만 취한 것 

이어서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으므로 훗날 사람 

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‘ 趙뱅媒 

(南宋, 明써., 鄭縣A)의 비판을 예로 들어 보면 다 

음과 같다6) 

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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”畵夜有長短하니 畵短하야 日沒於申 則月合於 鏡伯陽의 納甲은 易의 注釋에 사용된 것이 아 

申하고 望於寅하며 훌長하야 日沒於f!(; 則月合於 니다 易의 注釋에 納甲을 이용한 사람은 盧觀(字

f!(;하고 望於辰이요 十二月間에 三日之月 이 未必 {매親, 會擔, 餘挑Al 이 다 盧關은 鍵伯陽과 同뼈A 

盡見康하며 十五日之月이 未必盡見甲이라 合湖有 으로써 그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

先後 則上下웰이 未必盡在八日二十三日하며 望臨 그는 納甲을 이용하여 易을 注釋한 곳이 매우 많 

1 未必盡在十五日三十日이라 震異이 位於西하고 은데 緊離傳의 應、象著明 莫大乎日月을 注解하면 

兌良이 f站.南하며 乾坤。1 f빼.東은 與大傳之환 서 다음과 같이 納甲을 活用하고 있다7) 

로 易位오 兌畵는 陽過陰하고 良畵는 陰過陽이니 盧짧%이 日 謂日月縣天하야 成八환象이라 三日

不能均平하야 與上下렐月體로 相符라(낮과 밤에 

는 걸고 짧음이 있으니 낮이 짧아 해가 申(西南方)

에서 사라지면 달이 申에서 合하고 寅에서 보름이 

된다 낮아 걸어 해가 成(西北方)에서 사라지면 달 

이 벚에서 합하고 辰에서 보름이 된다 열우달 사 

이에 3일 달이 반드시 康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 

며 열닷새의 달이 반드시 甲에서 나타나는 것도 

아니다 合期에도 앞뒤가 있으니 上랬과 下헬이 

반드시 여드레와 스무사흩날은 아니며 望과 그음 

이 반드시 열닷새와 30일인 것은 아니다. 震과 앓 

이 서쪽에 위치하고, 兌와 良이 남쪽에 위치하며, 

乾과 坤이 동쪽에 위치하는 것은 〈大傳》의 환와 

자리가 바뀌었다 兌의 패획은 陽이 陰을 지나친 

것이고 良의 획은 陰이 陽을 지나친 것이니 均平

한 상현과 하현달의 모양과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

다 조여매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. 그러나 위백양 

의 납갑의 목적이 학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 

라 패상을 달리 결합시켜 단도수련의 이론적인 근 

거로 상으려는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련에 응 

용하는데 대해서도 위백양은 정밀하고 상세하게 

순서와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

면 위백양의 납잡설의 의의를 이해하게 철 것이 

다) 

4. 盧觀의 納甲說
테 高懷民, 上擔書, p. 265 

10 

흉에 震象出康하고 八日에 兌象見丁하고 十五日

에 乾象짧甲하고 十七日묘에 異象退辛하고 二十

三 日 에 良象消며하고 三十日에 坤象滅ι이 라 B훨 

17#껴묘하고 i:'A象流))(;하고 日 中則離니 離象就B라 

))(;己는 土位니 象見於中하고 日月相推 而明生馬

이라 故로 應象著明은 莫大乎日月也니라”(盧關이 

이르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달려서 八휩의 象을 

이룬다 초사홀 저녁에는 진의 상이 경에서 나오 

고 여드래에 태의 상이 정에서 나타나고 열닷새에 

건의 상이 갑에서 가득차고 열이레 아침에 손의 

상이 신에서 울러나고스무사흘날에 간의 상이 명 

에서 소멸하고 30일에 온이 상이 을에서 사라진 

다 그픔과 저녁, 초하루와 아침에 강의 장이 무에 

서 흐르며 한 낮은 이아니 이의 상이 기에 나아간 

다 무, 기는 토의 위치이니 상이 가운데서 나타나 

고 해와 달이 서로 밀어 밝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

상을 매달아 밝음을 드러내는 것은 해와 달만한 

것이 없다) 

淸代의 惠陳(1697 ∼ 1758. 蘇까IA. 字定宇, 號松

뿔, A稱小紅豆先生)은 그의 易漢學卷三에서 盧關

의 納甲을 다음과 같이 圖解하였다8) 

7) 李鼎祚, 周易集解, 훌北, 商務印書館發行, 文뼈開 四庫全

書 經部 易類第七冊, p. 833 
8) 惠陳, 易漢學, 훌北, 商務印書館發行, 文뼈開 四庫全書

짧部 易類 第52冊, P‘ 32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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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納甲圖의 특정은 29일에 坤휩가 用事하는 

것으로 여겨 ζ을 納하고 30일은 日月이 會合하는 

때로 삼아 王을 納한 것으로 參同찢보다 더욱 明

確하다. 盧關은 納甲說로 周易經傳을 解說한 것은 

휩氣說의 한 形式으로써 爛升術과는 전혀 관련이 

없는데 이는 參同찢에서 納甲으로 爛升術을 해설 

한 것과 다른 것이다 

5. 納支
納支는 또한 納子라고도 한다 京房은 天千은 

八함에 配合을 하고 지지는 각 패의 육효에 配合

하였다 後A을은 이를 또한 京民갖辰이라고도 하 

는데 12갖가 12支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뜻이다 

그 구체적인 配合法온 다음과 같다 乾의 初갖를 

坤에 교합하면 震(뜯)이 되므로 覆의 初갖는 子와 

配合하고 四갖는 午와 配合한다 乾의 二交를 坤

에 교합하면 !X(=)이 되묘호 !X의 初짖는 寅과 配

合하고 四갖는 申과 配合한다 乾의 上갖를 坤에 

교합하면 良(:::)이 되므로, 良의 初交는 辰과 配合

하고 四갖는 f효과 配合한다 各 화의 나머지 諸갖 

納甲納支에관한鼎究 

과 配合하고 四갖는 未와 配合한다 坤의 二갖를 

乾에 교합하연 離(뜯)가 되으로 離의 初짖는 JJP와 

配合하고 四갖는 西와 配옴한다. 坤의 上갖를 乾

에 교합하연 兌(뜯)가 되므로 兌의 初갖는 E와 配

合하고 四갖는 갖와 配合한다 각 월의 나머지 諸

갖도 *西未E·JJP표의 순서로 배열한다 初갖가 

長子長女를낳는것이 天地뾰育의 이치이다 만물 

은 服甲에 위치해 있을 때 머리가 아래를 향해 먼 

저 나오니 陽월는 子에서 f)(;까지 순서 대로 세고, 

陰휩는 컸에서 표까지로 평£로 세는데, 이것이 

陽道順, 陰道遊의 이치 이 다. 

이는 陽支인 子·寅辰午·申·않은 陽월인 乾震·!X‘

良에 配合하고 陰支인 표JJP·E·未西-컸는 陰월인 

坤異·離·兌에 配合하여 父인 乾휩와 長男인 震휩는 

아래에서부터 子·寅·辰·午辛·或을 配合하고 中男인 

!X합는 일보전진하여 寅‘辰午‘申·않‘子를 配合하고 

少男인 良월는 일보전진하여 辰午·申‘f효‘子寅을 配

合한 것이다‘ 

母인 坤은 통일이 未에서 시작되고 陰道는 遊

行하므로 아래에서부터 末·E·JJP·표*·西를 配合하 

고 遊行하는 陰道의 原理에 의해 少女인 兌휩는 

얼보후퇴하여 E-JJP-;표*·西末를 配合하고 中女인 

離합는 일보후퇴하여 JJP·표*-西末E를 配合하고 

長女인 異화는 일보후퇴하여 표컸·西末 E·JJP를 配

合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‘ 

싫풋 乾 震 성K 良 坤 兌 離 멍윷 

外
上갖 f)(; f)(; 子 寅 西 未 E. !1ll 

출f 
五죠 申 申 f)(; 子 "*- 西 未 E. 
四갖 午 午 申 f)(; 표 "*- 西 未

內
三죠 辰 辰 午 申 !1ll ￥흘 "*- 西

출f 
=~ 寅 寅 辰 午 E. !1ll 표 경. 

初갖 子 子 寅 辰 未 E. !1ll 표 

도 子-寅辰午·申‘않의 순서로 배열한다 坤의 初갖 이것은 京房이 港南子의 天文힘||에 나오는 十二

를 乾에 교합하면 뿔(=)이 되므로 뿔의 初갖는 표 律을 十二月과 十二支에 배당하는 律歷說 등의 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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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을 받아서 만든 것A로 추측된다 의 各交에 甲子를 配合한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 

東漢의 鄭玄은 京房의 交辰을 계송하여 경전주 타내면 다음과 같다 

석에 活用하였다 그러나 乾함의 配合을 제외하고 

는 京房의 配合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

6. 納甲과 納支의 結合
惠陳의 易漢學 卷四 京君明易上에서 八함六位 

圖의 乾坤함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9) 

@ 乾(屬金)

--王成土

--王申金

--王午火

--甲辰土

--甲寅木

--甲子水

李淳風이 日, 乾主甲子王午하니 甲은 鳥陽日之

始오 王은 寫陽日之終이오 子는 寫陽辰之始요 午

는 鳥陽辰之終이라 初갖는 在子하고 四交는 在午

하니 乾主陽하니 內子寫始하고 外午寫終也니라 

@ 坤(屬土)

--쫓西金 

--쫓*水 

--쫓표土 

-- ζ~p木

--ιB火

--ζ未土

李淳風이 日, 坤主ι未쫓표하니 ι寫陰日之始

오 쫓薦陰日之終이오 표鳥陰辰之始오 未鳥陰辰之

終이라 坤初交在未하고 四종在표하니 坤主陰 故

八좋f 
乾 坤 震 용쫓 :lk 離 f홍 兌

千支
E응 를 를 를=드 릎 등=응 를 를 

交位

上죠 王EX; 찢맴 Y!);X; 辛!1P [@子 己E p;j寅 T未

五증 王申 쫓경. Yi!申 辛E [ll;J;X; 己未 內子 T西

四죠 王午 쫓표 Yi!午 辛未 [JI;申 己西 fl'jj;X; T$: 

=;二=」 5ι〈 甲辰 Z:,!1Jl Yi!辰 辛西 [JI;午 己X 困申 T표 

.=.sι〈 甲寅 z:,5 Yi!寅 辛$: [JI;辰 己표 內午 丁!1P

初죠 甲子 Z未 뚫子 辛표 [JI;寅 己째 며辰 TB 

선인들은 함象의 納甲·納子를 기억하기 쉽도록 

노래로 만들었다 

乾金甲子外王午요 坤土ζ未外쫓표이라 

震木康子外康午오 Jj(水JX寅外JX申이 라 

良土困辰外困);lt이요 뿔木辛표外辛未라 

離火己때外己西오 兌金丁B外丁X라 

〈周易參同쫓〉에서 

라고 한 것은 納子法이다 다E합는 위가 Jj(( 프)이고 

아래가 震(뜯)이므로 初갖는 子와 配合하고 四交

는 申과 配合한다 그러으로 “면以子申”이라고 하 

였다 豪함는 위가 良(뜨)이고 아래가 Jj(( 프)이므 

로 初갖는 寅과 配合하고 四交는 rt과 配合한다 

그러므로 ‘豪用寅成”이라 하였다 納甲, 納支를 결 

합하면 다E함와 豪함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. 

~ 豪
IX;子 F젠寅 
[강Ell; 內子

[@申 며Ell; 

康辰 IX;午

康寅 IX;辰

康子 [@寅

로 內主未而外主표也니 라 이를 응용하면 64함의 384交에 모두 千支를 配
이상의 내용은 納甲과 納支를 결합하여 八純함 合할 수가 있다 

에 惠陳, 上根書, p. 335 

12 

1이 覆홈明, 周易參同찢通析, 上海, 上海빼譯出版社, 1990, 

p. 7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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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納甲의 醫學的 活用

納甲의 原理를 이용한 鍵法!!__로는 飛觸八法01

있다 飛勝이란 飛揚의 뜻으로 급속히 날아 오른 

다는 뭇이니 효과가 빠르고 신속하다의 뭇이다 

八法이란 八服交會t을 이용한 鐵法이란 뜻이다 

八服交會t은 交經八?℃이라고도 하는데 主客의 

合을 이루고 奇經八服과 通하고 있으며 A體의 主

要部位와 相合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鐵갓大成의 

八法交會八服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1) 

八法交會八服

公孫二t, 父,通衝眼 「
I- 合予心, 뼈. 몹 

內關二大,母,通陰維服」

後짧二t,夫,通짧& 「
뉴合f目內普,顆項耳,됩團,4體,路跳 

申服二1℃,훌,通陽觸빠」 

外關二t,男,通陽維姬「
f-合予目銀훨,耳後‘領、顆,탑 

臨'&二'A,女,遇帶Di 」
列缺二t‘ 主, 通任服 「

f- 合予師系, n며R候, 뼈隔 
照海二깐, 客, 通陰짧lllR 」

1295년 寶漢뼈이 지은 針經指南의 流注八t序

에서 이르기를 “交經八t者는 針道之要라 --- 乃少

室隱者之所傳也니 近↑업主往用之網驗하니 賞得其

本千山A宋子華라12)"하여 流注八'A ~n췄쪼)\'Jc을 

최초로 전한 사람이 “少室隱者i라고 밝히고 있다 

飛觸八法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운헌은 

1329년 王國瑞가 지은 扁題神應鐵갓玉龍經이다 

그러나 이것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飛觸八法과 

는 내용이 다르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飛購八

法은 1439년 徐鳳이 지은 針갓大全에 처음 나타난 

다 

11) 楊짧뻐, 鐵찢大成校釋, ~~京, A民衛生버版社, 1984, 

pp. 643∼644 

12) 짧浩, 童없흉 主編, 子午統注 靈앓飛勝NE大全, 北京, 中

國醫藥科技버版社, 1995, p. 91 

納甲納支에관한빠究 

徐I:.\;의 飛觸八法은 奇經八?℃과 八화를 配合하 

고 다시 八합에 天二F을 配合하여 天二F에 따라 開

*이 될 때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을 소 

개하면 다음과 같다13) 

王甲公縣、郞是乾이오 內居良 t內關然이라 

JX;午臨位生j.j\水오 康屬外關훌훌相連이 라 

辛上後銷裝異월오 ζ쫓申服到坤傳。1 라 

己土列缺南離t이오 丁居照海兌金全。l 라 

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‘ 

天

千
甲 z, P젠 丁 [)(; 己 E용 辛 王

J\ 
乾

화 
坤 良 兌 ~ 離 震 흉윷 乾

J\ rι、. 申 內 照 臨 列 外 後 ι r、.

1、‘? 孫 ~ 關 海 '!IT 缺 關 찢6 孫

얻용 

坤

申

Jl!i 

응용방법은 甲 또는 己의 日辰이 든 날은 時頭

가 甲子로부터 시작하여 ζ표, 因寅, … 甲벗, ζ 
갖에 하루가 마치게 된다‘ 因寅時에는 良에 해당 

하는 內關t을 취하고 甲~時에는 乾에 해당하는 

公縣、t을 취하는 것이마 이렇게 운용하면 5일을 

주기로 같은 *이 반복하여 열리게 됨을 알 수 있 

다 

그런데 위에서 乾을 公孫, 坤을 申服, 良을 內

關 등과 같이 八합와 奇經八t을 配合하였는데 靈

龜八法에서의 配合과도 얼치하지 않는데 그 配合

의 原理는 추후 더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 

8. 結論
納甲과 納支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 

은 결론을 얻었다 

I. 納甲은 京房이 처음 창시한 것표로 알려져 

왔으나 최근에는 先奏時代 사람플이 天體運

行과 陰陽消息으로 易을 해석한 遺說을 정 

13) 揚짧洲, 上짧홉, p.64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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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

2. 納甲은 八환에 十千을 배합하는 것으로 十千

의 머리인 甲을 들어서 전체를 포괄한 것이 

다 

3. 納甲은 乾納甲王, 坤納ζ쫓, 震納康, 뽕納辛, 

tX納않, 離納己, 良納困, 兌納丁으로 배합하 

며 여기에는 天地父母가 六子를 싸서 生하는 

이치가 들어 있다 

4. 納甲을 이치적으로 처음 섣명한 사람은 鏡伯

陽으로 그는 周易參同햇를 지어 月體納甲의 

說을 제시하여 爛}관의 火候를 설명하였다 

S. 趙板媒 등은 鏡伯陽의 月體納甲이 현실과 맞 

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觀伯陽의 納甲

목적 이 함象을 달과 결합시켜 단도수련의 이 

론적 근거를 상£려는데 있었으므로 이릎 이 

해해야만 한다 

6. 영쫓關은 納甲을 易의 注釋에 최초로 사용하였 

으며 淸代의 惠陳은 廣~의 納甲을 계송하여 

29일에 坤화가 用事하는 것으로 여겨 ζ을 

納하고 30일에 日 月 이 會合하는 때로 삼아 

王을 納하여 參同햇보다 더욱 明純하게 히1섣 

하였다. 

7. 納支는 納子라고도하며 各환의 六갖에 地支

를 配合하는 것으로 역시 京房아 창시한 것 

으로 알려져 있다 配合의 원리에는 陽道)I명, 

陰道遊의 이 치 가 들어 있으며 進南子의 天

文訓에 나오는 律層說의 영향을 받은 것으 

로추측된다 

8. 六十四화의 384갖는 甲納과 甲支의 원리를 

운용하여 모두 二F支로써 配合할 수가 있다 

14 

9. 納甲의 閒、理를 이용한 鐵法으로는 飛觸八法

이 있는데 이는 八服交會t을 八합에 配合

하고 時辰에 따라 開t을 찾아 刺鐵하는 방 

법으로 이렇게 운용하면 5일을 주기로 t이 

반복한다 

0. 혐쪼八*과 八합와의 配合에 대해서는 추 

후 더 많은 鼎究가 요망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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